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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대학 연구 거버넌스의 혁신적 재편 및 통합 관리 체계 확립
∙ 전남대학교 내 분산 운영되던 36개의 인문사회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 

총장 직속 기구로 ‘전남광주인문사회연구원’을 설립함
∙ 대학의 연구 행정 역량을 결집하여 연구소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융복합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 교학부총장이 연구원장을 겸임하고 연구처장, 기획처장 등 본부 주요 보직자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강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정렬성을 확보함
∙ 기존 학술연구위원회와 차별화된 연구원 산하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구소의 신설, 폐지, 통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함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형 인문사회 연구소’ 모델 정립
∙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사회 위축이라는 시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학문적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는 공공성 강화에 주력함
∙ ‘자율적 로컬리티 형성 모델’을 연구하여 지역 사회가 스스로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술적 이론 토대를 마련함
∙ 전남･광주의 초광역 행정 통합 및 상생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 연구를 활성화하고, 

지자체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함

글로벌 수준의 인문사회 융복합 연구플랫폼 구축
∙ 한국 지역 문화의 특수성을 글로벌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독자적 인문사회 담론을 

생산하는 글로벌 거점 연구소를 지향함
∙ 지역 포함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연구 성과를 세계로 확산하고, 우수 연구자가 유입

될 수 있는 개방형 연구 환경을 조성함
∙ 단순한 논문 수 위주의 평가를 탈피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과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질적 평가 지수 등 고도화된 성과 관리 체계를 도입함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
∙ 연구원 전용 공간 확보 및 디지털 연구 장비 확충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안정적인 물리적 환경을 제공함
∙ 연구 행정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연구 몰입형 지원 시스템’을 가동함

인문사회 
연구원 

사업 요약

전 주기적 학문후속세대 육성 및 Co-PI 시스템 기반의 연구 책임성 강화
∙ 신진 연구자가 단순 보조에 그치지 않고 공동연구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교수가 

세부 과제의 공동책임연구원(Co-PI)을 맡는 주도적 연구 체계를 운영함
∙ 전임교원(Mentor)과 신진 연구자(Mentee) 간의 1:1 매칭 시스템을 통해 기초 자료 수집, 논문 작성, 

학술대회 발표 등 연구 전 과정을 지원함
∙ 연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및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 학문후속세대의 학문적 단절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커리어 경로를 제시함
연구원-대학원 연계 교육 모델 및 실전형 인재 양성(RBL) 활성화

∙ 연구소의 최신 연구 성과가 대학원 강의로 즉각 환류될 수 있도록 연구원 소속 학술연구교수의 대학원 
강의 참여를 제도화함



인문사회 
연구원 

사업 요약

∙ 연구학점제(Research Based Learning, RBL)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대학원생들이 연구소의 실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실천적 교육 과정을 가동함

∙ 학부생 단계부터 우수 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대학원의 필로소포이 주니어(Philosophoi Junior)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학･석사 통합 연계 과정을 통해 연구 인력의 조기 정착을 유도함

K-민주주의 담론의 이론적 고도화와 세계화
∙ 민주주의미래연구소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유산을 계승하여 서구 중심 이행 이론을 

탈피한 포용적 민주주의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 제시
∙ 젠더･세대･계층을 아우르는 미시 서사 발굴 및 AI 기반 큐레이션 알고리즘 개발로 혐오･왜곡 담론에 

대응하고, 실천적 K-민주주의 모델을 글로벌 학계에 확산하는 허브로 도약

공공상생 로컬리티 자치 모델의 실증적 정립
∙ 로컬리티상생연구소를 주축으로 전남･광주 초광역 행정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정서적 갈등 

최소화를 위한 인문사회학적 가이드라인 도출
∙ 하드웨어(제도･정책)와 소프트웨어(문화･정서･공동체･공공성)의 동반 구축 아래 지능형 지리정보시스템

(GeoAI) 기반 공간 최적화 및 커먼즈 기반 공공성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자치 모델의 실증 근거 마련
전남대 AI융합연구소 인프라 활용, 데이터 기반 인문사회 연구 패러다임 전환

∙ 전통적인 문헌 연구를 넘어 빅데이터 분석, 지리정보시스템(GIS) 매핑, AI 기반 텍스트 마이닝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융합 연구 과제를 집중 발굴함

∙ 연구 성과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외 
연구자들과 공유하는 허브 기능을 수행함

연구인력 
양성 목표

정예인력 확보 및 학문후속세대 배출
∙ 23명 핵심 연구인력 상시 유지(학술연구교수 3년 이상 채용유지) 및 전임교원･학술연구교수･공동

연구원･연구보조원 5년간 총 248명 구성하여 연구 연속성 확보
∙ 인문사회연구원 인재 배출: 5년간 석사 63명, 박사 15명 등 총 78명의 학위자 배출 및 커리어 트랙 관리

연구 몰입을 위한 인사 혁신
∙ 교원 지원: 연구 교원 강의 시수 감면 시행 및 연구원 활동 실적의 업적 평가 가점 반영
∙ 신진 연구자 권한: 학술연구교수에게 Co-PI(공동책임연구원) 자격 부여 및 전용 연구 공간, 글로벌 

펠로우 기회 우선 제공
안정적 연구 전념을 위한 재정 지원

∙ 용봉 Scholarship: 연구보조원에게 기초연구비 지급으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책임시수 인정: 학술연구교수 인건비 외 (가칭)연구학점제(RBL) 도입 

성과 기반 투자 및 인프라 고도화
∙ 차등 지원: 연구소 평가(S/A/B/C)에 따라 S급 최대 7,000만 원 등 성과 중심의 전략적 예산 배정
∙ 인프라 확충: AX 연구 환경 고도화

글로벌 네트워크 및 행정 지원
∙ 국제교류: 해외 학자 초빙, 매칭형 국제 공동연구 지원, 글로벌 컨소시엄 운영
∙ 행정 부담 경감: 전담 행정 인력 배치로 연구자가 학술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지원



Ⅱ. 인문사회 연구원 구성･운영계획

인문사회 연구원 설립 개요
전남광주인문사회연구원 개요



Ⅴ. 기초 및 융･복합 연구 계획



Ⅴ. 기초 및 융･복합 연구 계획

중점 주제 1: 포용사회를 위한 다층적 민주주의 연구
❶ K-민주주의 이론 정립과 미시 서사 발굴을 통한 전환기 정의와 기억의 정치 재구조화
❷ 포용적 언어･문화와 윤리적 통찰을 통한 인문학의 사회적 효용 및 가치 창출

중점 주제연구소 분야 (인문사회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복합학 학제간연구

중점 
주제의 
중요성

∙ 민주주의 이론적 기준점으로서의 광주･전남의 시대적 당위성과 위상 확산
  -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유산과 세계인권도시･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세계적 보편성으로 

전환하는 민주주의 특화 분석 틀 구축을 위한 학술적 역량 결집
∙ 전 지구적 민주주의 위기 극복 및 포용사회의 실질적 토대 구축
  - 글로벌 민주주의 후퇴 및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혐오･왜곡 담론 확산에 대응하여,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 

포용사회를 위한 민주주의 가치와 실천 방안 필요
∙ 탈경계 시대의 초국가적 인문･문화 연대 확산
  - 탈경계 사회 언어･문화의 공존 모델을 모색하고 ‘책임과 연대의 다방향성’ 중심의 포용 공동체 가치 및 사회적 

확산 체계 구축
∙ 인문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아시아 민주사회의 방향성과 시민 교육 모델 제시
  - AI 시대 아시아 인문학의 핵심적 기초연구 수행 및 데이터 플랫폼 형성을 통한 차세대 인문사회학 교육의 표준 모델 제시
∙ 세계적 민주･인권 담론을 선도하는 지역 정주형 학문후속세대 양성
  - 지역 특화 역사･문화 자산과 디지털인문학의 융합을 통해 차세대 연구자가 지역에 정주하며 세계적 수준의 

민주･인권 담론을 주도하는 혁신적 연구생태계 구축

중점 
주제의 
신규성

∙ 서구 중심주의를 탈피한 ‘K-민주주의 전환기 정의’ 이론의 독자적 정립
  - 5･18과 K-민주주의를 이론적 기준점으로 삼아 서구 중심 논의를 탈피한 복합적 민주주의 이행 유형론 

구성 및 글로벌 전환기 정의 현황 맵핑
∙ 거시적 제도를 넘어선 ‘서사적 민주주의’와 기억의 정치 재구성
  - 젠더･세대･계층･가해자를 아우르는 미시 서사 복원으로 민주화운동 연구의 주체 설정 재구성, ‘아카이브 정의’ 

중심의 민주적 큐레이션 알고리즘 개발을 통한 AI 기술 연구와 인문학적 가치를 통합하는 연구 패러다임 제시
∙ 인문학 융합 기반의 포스트메모리 담론 제시
  - 언어･문학･문화 연구의 융합을 통해 수동적 기억 담론을 넘어선 실천적 저항의 근거로서의 ‘메모리-액티비즘 

넥서스(Memory-Activism Nexus)’ 미학의 독자적 체계 정립
∙ 마이너리티 아시아 인문학 연구 고도화를 통한 인문융합연구 세계적 거점 마련
  - 탈패권주의 관점과 민주･인권, AI 윤리 등 포용의 키워드를 결합한 아시아 인문자산 연구의 심화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위상에 부합하는 글로벌 학술장의 핵심 거점 창출
∙ AX 기술의 단순 활용에서 인문학 주도의 기술 재정의로의 연구 패러다임 전환
  - AI가 산출한 결과를 단순 소비하던 기존의 기술-인문학 종속 관계를 극복하고, 인문학적 사유에 기반한 

AI 아카이빙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과 인문학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지적 리더십으로 변환

중점 
주제의 
적합성

∙ 5･18민주화운동, 민주인권 융복합 연구에 최적화된 지역 사회 자원 확보
  - UNESCO 세계기록유산인 5･18 기록물과 광주･전남의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타 지역

에서 재현 불가능한 1차 사료 기반의 연구 환경 보유 
∙ 민주주의 및 아시아 인문학 특화 전문 연구진 집적을 통한 국제 수준의 지역 정주형 연구자 양성 가능
  - 5･18 및 전환기 정의 분야, 아시아 인문학 관련 전문 연구진을 집적하여 학제 간 융합 연구와 신진연구자 

양성을 위한 최적의 인적 토대 구축 
∙ 학제 간 유기적 융합과 지역-글로벌 선순환 네트워크 형성
  - 학문 간 유기적 융합과 지역-글로벌 연계 네트워크를 통해 K-인문학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지속 가능한 

발전 잠재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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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주제 
주요 
내용

  [세부과제 1] K-민주주의 이론 정립과 전환기 정의 유형화 
∙ 아시아 전환기 정의 사례 비교 및 이행 경로 유형화(이론 정립)
  - 식민･냉전･권위주의 폭력이 중첩된 국가의 전환기 정의 사례를 비교한 이행 경로 유형화 및 비서구적 이론 재정립
∙ 민주주의 위기 분석 및 국가･시민사회 거버넌스 방안 연구(위기 진단)
  - AI 기술환경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시민사회 거버넌스 구성 체계 모색
∙ 전환기 정의 평가지표 및 글로벌 정의 AI맵 개발(도구･성과 산출)
  - 전환기 정의 평가지표 개발 및 AI 기반 시각화 도구를 통한 글로벌 전환기 정의 맵핑

  [세부과제 2] 민주주의 미시 서사 발굴 및 미래세대 기억 주체화 
∙ 5･18 참여 주체의 미시 서사 복원(주체･서사 재구성)
  - 참여 주체의 비가시화된 미시 서사를 발굴하여 거대 서사 및 왜곡 담론에 의해 소외된 주체들의 행위성 복원
∙ 역사･왜곡 대응 민주적 큐레이션 알고리즘 개발(AI 기반 대응)
  -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기억의 오염’에 대응하는 아카이브 정의 기술 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
∙ 민주주의 기억 장소의 다층적 문화 자산화 및 미래세대 기억 주체화(공간･미래)
  - 기억 공간과 비가시적 주체를 연계한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포스트 5･18세대를 기억생산의 새로운 주체로 창출

  [세부과제 3] 공동체 치유를 위한 포용과 회복의 미학 
∙ 책임과 연대의 다방향성(Multidirectionality) 연구(포용적 언어)
  - 전환기 정의 과정에 나타난 포용과 배제의 언어 기제가 다방향적 책임 윤리와 연대 형성에 미치는 영향 규명
∙ 공동체 치유를 위한 회복적 정의와 문학 연구(회복적 서사)
  - 회복적 정의 모델과 포스트-분쟁 사회에서 폭력의 구조적 문제해결에 관한 공동체적 접근 탐구
∙ 민주주의를 위한 메모리-액티비즘 넥서스(Memory-Activism Nexus) 미학 연구(실천적 미학)
  - 트라우마와 고통을 넘어선 포스트메모리 담론을 이끌어 갈 연대 플랫폼 구축

  [세부과제 4] K-인문학을 통한 민주･인권 사회적 실천과 글로벌 확산 
∙ 갈등과 화해, 민주와 인권의 비교사적 재검토(역사적 통찰) 
  - 아시아의 장기 역사･문화, 주변부･소외 주제 연구 심화로 역사적 통찰 제시, 포용적 공동체 모델 연구
∙ AI 윤리와 철학적 공존 모델 제시(AI 철학)
  - AI 시대 아시아의 고유한 문화적 맥락과 철학적 사유를 기준으로 한 인간 윤리의 확장 및 다각화
∙ 인문학 기초 자료 자산화 및 글로벌 시민 교육 콘텐츠 개발(확산)
  - 기초 자료 집적, AI 아카이빙 툴 활용 차세대 민주 시민을 위한 글로벌 교육콘텐츠 제작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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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주제 2: 공공상생을 위한 로컬리티 자치모델 연구
❶ 초광역 행정 통합의 공공상생을 위한 거버넌스-공공성 이중 축 자치 모델 설계
❷ 자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커먼즈 기반 공공성과 수익 환원-정주 모델의 글로벌 브랜딩 및 연구 허브

중점 주제연구소 분야 (인문사회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복합학 학제간연구

중점 
주제의 
중요성

∙ 초광역 행정통합의 학문적･정책적･사회문화적 근거 마련
  - 전남･광주 통합은 행정 재편을 넘어 이질적 환경･문화･주민의 대전환을 의미하며,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자율적 로컬리티 형성 모델 마련이 시급
∙ 통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동반 구축
  - 제도･정책(하드웨어)과 문화･정서･공동체･공공성(소프트웨어)의 병행 설계를 통해 정서적 일체감･사회적 

포용･지역 인재 정주 여건 확보
∙ 신산업 전환과 로컬리티 재편의 상호구성적 관계 규명
  - AI･에너지 연계형 수익 공유 모델 및 자치 경제 연구와 함께, 신산업 전환이 지역 공간･주민 삶에 미치는 

인문사회적 영향 분석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관점의 사회안전망 구축
  - 통합･산업 전환기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포용적 정책 연구 및 공동체 회복탄력성 강화
∙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통합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
  - 역사문화자산 콘텐츠･큐레이팅을 통한 감성적 유대 형성과, 디지털 커먼즈–폴리스 개념 기반의 공공역사･문화 

공공성 재구성 연구
∙ 데이터 기반 통합 거버넌스 구축
  - 당위나 감정적인 호소의 차원을 넘어, 상생 모델 및 삶의 질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지표 제시를 통해 

행정통합의 정당성 마련

중점 
주제의 
신규성

∙ 이중 축(Dual-axis) 로컬리티 연구 모델 도입
  - 행정･경제 차원의 지역통합 연구를 넘어, ‘인프라･정책･제도&문화･공공성･감성’을 아우르는 인문사회 

다학제적 초융합형 연구 시도
∙ GeoAI･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공간 정책 설계와 디지털 커먼즈 결합
  - 인문사회적 가치 연구에 GeoAI 공간 최적화･재정 시뮬레이션을 결합, 디지털 커먼즈･폴리스 개념 기반에 

공공역사 플랫폼을 설계, 기술-인문의 비판적 융합 실현
∙ 수익 환원형 주민자치와 대안 공공성의 동시 추구
  - 지역 신산업(AI･에너지) 수익을 공동체로 환원하는 이익환원형 주민자치 모델의 세계 최초 설계 및 문화 

콘텐츠･큐레이팅을 통한 지역 가치의 재발견과 시민 주도의 대안적 공공성 탐색
∙ 로컬리티 복합 자산 통합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및 활용
  - AI 기술을 활용해 로컬리티의 유무형 자산과 연구 데이터의 지능형 아카이브 플랫폼 구축 및 활용 방안 모색

중점 
주제의 
적합성

∙ 호남학연구원의 축적된 연구 역량과 지역 문화 인프라 연계
  - 17년(2008∼2025) HK/HK+ 공동연구의 학문적 기반 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5･18기념재단･광주비엔

날레재단･한국학호남진흥원 등 글로컬 문화예술 인프라와의 연계 협력 용이
∙ 지역 씽크탱크와의 유기적 협력 및 현장 밀착형 피드백 체계
  - 광주연구원(GRI)･전남연구원(JRI)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확보. 상생협력 리빙랩(Living 

Lab)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실시간 검증-조례안 발의로 연결하는 실천적 환류 시스템 운영
∙ 대학 AI 융합 연구 인프라 및 글로벌 확장성
  - AI융합대학 등 대학 AI 인프라를 공유･활용해 전남･광주에서 실증된 자율형 로컬리티 모델을 글로벌 

브랜드화하고, 전 세계적 자치 분권 및 로컬리티 연구 허브로서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



Ⅴ. 기초 및 융･복합 연구 계획

중점 
주제 
주요 
내용

 [세부과제 1] 행정통합 거버넌스와 도시 브랜딩 
∙ 통합 자치권한 배분 및 정책 갈등 조정 모델 연구(제도 수립) 
  - 광역-기초 지자체 간 사무 권한 재설계 및 이해관계 충돌 해결
∙ 통합특별시 도시 브랜딩 및 대내외 소통 전략 연구(가치 확산) 
  - 통합 도시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 및 대내외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도시 경쟁력 강화
∙ 로컬리티 복합 자산 및 정책 연구 데이터 통합 아카이빙(지식 자산화) 
  - 전남･광주지역 유무형 자산과 정책 연구 데이터 통합 및 체계화

 [세부과제 2] 상생 경제와 지역 인재 정주 
∙ 지역 연계형 상생 비즈니스 및 수익 공유 모델 연구(수익 창출) 
  - 유무형 자산을 AI･에너지 신산업과 결합, 지역 내 자본 선순환 구조를 연구
∙ 산업 전환기 적응형 정주 지원 및 정의로운 전환 제도화 연구(사회안전망) 
  - AI･에너지 산업 재편에 따른 취약계층의 사회적 전환 관리 및 정착 지원 체계 연구
∙ GeoAI 기반 다핵분산형 공간 구조 및 인재 정주 인프라 최적화 연구(공간 안착) 
  - 공간 정보 기술 활용 산업 거점과 필수 인프라의 최적 배치

 [세부과제 3] 문화 큐레이팅과 정체성 재구성 
∙ 지역 문화유산의 컨텐츠 및 로컬 큐레이팅(문화 콘텐츠) 
  - 광주･전남 지역 역사･문화 자산의 AI 아카이빙 방법론을 탐구하고 시민 참여 로컬 큐레이팅 모델을 구축
∙ 횡단형 지역 문화 탐구와 공공예술의 실천적 재구성 연구(문화 공공성)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 지역 문화예술의 횡단적 분석 및 장소 기반 참여적 공공예술의 이론적･실천적 탐구
∙ 마을인문학과 공동체 형성의 감성 동역학 연구(장소 공감장) 
  - 광주･전남 지역 통합형 장소 만들기와 로컬 코디네이팅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모색

 [세부과제 4] 로컬 커먼즈와 대안적 공공성 
∙ 로컬 공공성과 커먼즈 재구성 연구(커먼즈 로컬리티) 
  - 지역 전통, 공동체, 로컬리티, 장소 공공성의 역사적 재편 과정 분석 및 커먼즈 기반 로컬 공공성 모델 탐구
∙ 디지털 커먼즈‧디지털 폴리스 기반 공공역사 플랫폼 설계(디지털 커먼즈) 
  - 디지털 커먼즈와 디지털 폴리스 개념을 활용한 공공역사 플랫폼 설계 및 AI시대 주민의 데이터 주권과 

문화적 공공성 확보 방안 탐구
∙ 인간-너머 커먼즈와 지역횡단형 커먼즈-모더니티 이론화(커먼즈 모더니티) 
  - 포스트휴먼 시대의 혼종성에 기반한 커먼즈 개념의 확장 및 지역횡단적 비교 연구를 통한 커먼즈-모더니티 이론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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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주제연구소1의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관리 계획
중점주제연구소1 연차별 중장기 발전 로드맵

[중점주제연구소1 중장기 비전]
  ◦ 비전(Vision) “포용사회를 위한 다층적 민주주의 연구”

Research on Multilayered Democracy for an Inclusive Society  ◦ 미션(Mission)
     5･18정신과 전남･광주의 역사문화적 유산을 바탕으로, ① 5･18을 이론적 기준점으로 삼아 전환기 정의 이론을 정립하고 

배제된 주체들의 서사를 복원하는 포용적 민주주의 실천 전략을 구성하며, ② 포용과 회복의 미학으로 공동체 치유와 
다방향적 연대를 실현하고, 아시아 역사･문화에 대한 통찰과 AI 윤리 모델을 제시하여 K-인문학의 지평을 확장한다.

[중점주제연구소1 중장기 추진계획]

[연차별 추진전략]

구분 1단계: 기반 구축 (2026∼2028) 2단계: 확산･정착 (2029∼2030)
연차 1차년도(2026) 2차년도(2027) 3차년도(2028) 4차년도(2029) 5차년도(2030)

세부과제1
제도

민주주의 위기 변인 기초 
분석

비서구적 전환기 정의 이론 
재정립

전환기 정의 평가지표 개발  
및 글로벌 정의 AI맵 시각화 
도구 베타 개발

글로벌 정의 현황 AI 
맵핑 완성

위기 극복 거버넌스 모델 
확산 및 아시아 글로벌 
정의 지수 현황 발표

세부과제2
주체

5･18참여 주체 미시 서사 
및 광주전남지역 민주주의 
기억 장소 발굴

배제된 주체의 미시 서사 
분석 및 AI학습데이터 내  
‘기억 오염’ 현황 분석

참여주체 AI아카이빙 구축 
및 민주 큐레이션 알고리즘 
시범 운영

민주적 기억 공존 모델 
개발 및 글로벌 기억 
도시 연대 체계 구축

기억 장소 연계 학습 프로
그램 개발 및 확산

세부과제3
기억

포용과 배제 언어 및 회복 
서사 자료 수집

공동체 치유를 위한 실천적 
미학 모델 설계

책임 윤리 확산 및 포스트
메모리 담론장 형성

포스트메모리 기반 초
국가 연대 모델 고도화

포용과 회복의 미학 담론 
사회적 정착

세부과제4
문화

아시아 역사･문화 자료 
집적 및 AI윤리 아시아적 
맥락 분석 틀 설계

포용적 공동체 모델 비교
사적 연구 및 AI윤리 개발, 
인문학 기초자료 AI아카이빙

AI윤리 모델 제도화 방안 
제시, 차세대 민주 시민 교육 
콘텐츠 시범 개발 

AI윤리 국제 협력 기관 
채택 추진, K-인문학 
교육플랫폼 구축 운영

아시아 인문학 연구 네트
워크 구축, 글로벌 시민
교육･AI윤리 모델 보급

연도 핵심목표 추진 전략

1차년도 
(2026) 토대 구축

∙세부과제별 기초 현황 데이터 확보 및 아시아 인문학 연구 방법론 정립
 - 식민･냉전･권위주의 폭력 중첩 국가의 전환기 정의 사례 수집 및 분류 체계 설계
 - 젠더･세대･계층･가해자 미시 서사 발굴 방법론 수립 및 민주주의 기억 장소 DB 구축 착수
 - 포용적 언어 및 회복적 언어･문학･문화･미학 기초 자원 수집 
 - K-인문학 자산 기반 연구 방법론 정립

2차년도 
(2027) 모델 설계

∙전환기 정의 평가 지표와 다원적 이론 모델 도출
 - 아시아 국가 간 비교 분석을 통한 비서구적 이행 유형론 귀납적 구성 및 이론화
 - 5･18 배제 주체의 미시 서사 담론 분석 및 혐오･왜곡 담론 AI 탐지 알고리즘 설계
 - 공동체 치유를 위한 회복적 정의･실천적 미학 모델 구축
 - 아시아 인문학 연구 수행 및 심화, 인문학 기초 자료 수집, 디지털 DB 구상

3차년도 
(2028) 플랫폼 구축

∙기억의 다층적 구조 규명 및 통합형 연구 플랫폼 구축
 - 민주주의 맥락을 반영한 전환기 정의 평가지표 개발 및 글로벌 맵 시범 구축
 - 가해자･포스트세대를 포괄하는 다층적 기억구조 연구, 기억 장소 학습프로그램 시범 운영
 - 언어･문학･문화･미학 치유 모델 통합 및 공동 연구 플랫폼 구축
 - 아시아 인문학 국제 교류 실천, 디지털 DB 구축 및 실용화

4차년도 
(2029) 체계화 및 고도화

∙민주주의 이행 모델의 체계화 및 글로벌 시민 교육 콘텐츠 제작
 - 기술환경 변화를 포함한 민주주의 위기 요인 분석 및 대응 거버넌스 구조 도출
 - 경합적 기억의 서사적 연대 모델 도출 및 ACC･인권도시포럼 네트워크 연계 프로그램 구축
 - 미래지향적 포스트메모리 담론 및 초국가적 연대 모델 고도화
 - 연구 성과 출판, 교육청 및 지역 기관 연계 글로벌 시민 교육 콘텐츠 제작

5차년도
(2030) 자산화 및 확산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및 아시아 인문학 거점 네트워크 창출 
 - 민주주의 이행 모델 국제 사회 제안, 전환기정의 지수 도출 및 플랫폼 운영 체계 확립
 - 서사적 민주주의 포용 사회 모델의 사회적･제도적 확산
 - 전환기 인문학의 글로벌 참여형 네트워크 확립
 - 아시아 인문학 거점 네트워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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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주제연구소1의 연차별 연구실적 목표]

발생년도
논문 게재 전문학술서 발간

(저･역서 등)
학술대회 

개최 
전문학술지 

발행 기타 성과
(지식재산권, DB구축 등)KCI(등재 

후보 포함)
A&HCI, SCI급
(SCOPUS 포함)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2026 11 0 0 0 2 0 2 0 민주주의 기억 장소 DB(1건)
2027 21 0 1 0 2 1 2 0 복합 이행 경로 유형화 보고서(1건)

매칭지수 모델(1건)
2028 25 1 2 0 2 1 2 0 전환기정의 글로벌 맵 시범 구축(1건)

회복탄력성 지수(1건)
2029 27 2 2 1 2 1 2 0 AI 팩트체킹 알고리즘(1건)

디지털포용 모델(1건)

2030 28 2 3 1 2 1 2 0
5･18참여 주체별 구술 아카이브 구축(1건)
정책이전 플랫폼(1건)
아시아 인문 DB(1건)

합계 112 5 8 2 10 4 10 0 총 10건
◦ KCI: ① 전임교원 4명×2편(단계별 평균 1편)=8편, ② 외부공동연구원 2명×2편(단계별 평균 1편)=4편, ③ 학술연구교수 

10명×10편(연차별 평균 2편)=100편, ①+②+③=총 112편
◦ A&HCI, SCI: 학술연구교수 10명×0.5편=5편  
◦ 전문학술서: 국내 1단계 3편+2단계 5편= 총 8편, 해외 1단계 0편+2단계 2편=총 2편
◦ 학술대회: 국내 1∼5차년도 연차별 2회=총 10회, 해외 2∼5차년도 연차별 1회=총 4회
◦ 전문학술지: 국내학술지 1종 연 2회×5년=총 10회

중점주제연구소1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활성화 방안
대분류 세부 전략 주요 내용

연구 인력 
순환 시스템

초기 통합
(1∼2차년도)

∙ 학술연구교수는 배정된 세부과제의 공동연구원(Co-PI)으로 참여
∙ 전임교원 멘토링 하에 민주주의･인문학 기초 사료 수집

자율 연구 전환
(3차년도∼)

∙ 단계평가 이후 독립적 연구 어젠다 설정
∙ 석･박사 연구보조원 지도를 통해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실질적 책임 수행

퇴임 후 연계 ∙ 사업 종료 후에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경력 전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 글로벌 학계 네트워크, 대학 및 연구 기관, 지역 유관 기관 등 취업 경로 안정화

재정적 
지속가능성

대학 자체 매칭펀드 ∙ 전남대학교 연구처 「중점연구소 지원 제도」를 통한 간접비 환원(20% 이상)
∙ 연구 공간･장비 현물 지원 확약

외부 수탁 연구 유치
∙민주주의 및 아시아 문화 자원에 대한 국가적･지역적 수요에 대응한 대형 정책 연구 및 융복합 

위탁 과제 공동 수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립트라우마센터･5･18기념재단과 공동수탁과제 수주 → 자체 재원 확충(4차년도∼)

후속 사업 연계 ∙ 도출된 민주주의 표준 모델 및 디지털 콘텐츠를 확장 및 상용화하여 후속 재원 마련
∙ 5차년도 글로벌 시민 교육 콘텐츠의 전국 확산 추진

조직적 
지속가능성

통합 운영체계 보존 ∙연구원 산하 통합 운영을 통해 사업 종료 후에도 연구 인프라･네트워크･DB를 보존(연구원-연구소
-학과 간 유기적 연계 구조)

전임교원 참여 제도 ∙ 전남대학교 「연구소 참여교원 업적 인정 규정」에 중점 주제연구소 공동연구 실적 반영
연구데이터 
아카이브

∙ 다차원 인문사회 자료(5･18 구술 자료, 아시아 인문학 기초 자료) DB 구축 및 AI 아카이빙
∙ 연구 과정 의무 기록 및 보존, 후속 연구에 연계 활용

연구소 활성화
세미나 ∙ 학제 간 협력 세미나를 통한 융복합 공동 연구 활성화 및 학술 공동체 참여 확대 도모

개방형 아카이빙 ∙ 다층적 기억의 개방형 디지털 아카이빙 플랫폼 운영을 통한 성과 확산 및 연구 활성화
국제 포럼 ∙ 아시아 민주주의 전환기 국제 포럼 정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제 네크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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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주제연구소2의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관리 계획
중점주제연구소2 연차별 중장기 발전 로드맵

[중점주제연구소2 중장기 비전]
  ◦ 비전(Vision)

“상생자치를 위한 로컬리티 연구의 글로벌 허브”
Global Hub for Locality Research in Mutualistic Governance

  ◦ 미션(Mission)
     ① 행정 통합과 신산업 이익 공유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생력을 갖춘 자치모델을 정립하며, ② 지역 문화 자산의 

디지털화와 커먼즈 기반의 공공성 패러다임을 선도해 세계가 주목할 만한 인문･사회 담론을 구축하고, ③ 연구 데이터의 
아카이빙과 플랫폼화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가 모여드는 지식의 집결지로서 기능한다.

[중점주제연구소2 중장기 추진계획]
구분 1단계: 기반 구축 (2026∼2028) 2단계: 확산･정착 (2029∼2030)
연차 1차년도(2026) 2차년도(2027) 3차년도(2028) 4차년도(2029) 5차년도(2030)

세부과제1
정책

행정통합 정책DB 구축
산업부가가치 기초조사

비교제도 분석DB 완성
재정시뮬레이션개발(1차)

거버넌스모델 원형 도출
조례안초안 리빙랩 실증

조례안 의회 제안
재정모델 고도화

상생모델 매뉴얼화
이익환원 최종모델

세부과제2
제도

리빙랩 2개 거점 선정
소외계층 FGI 착수

GeoAI공간모델 개발
AI리터러시 척도검증

리빙랩 본격 운영
회복탄력성 측정(1차)

정주형플랫폼 파일럿 
디지털포용 시범적용

정주 생태계 모델 완성 
디지털포용가이드라인

세부과제3
문화

지역 역사문화자산 데이터
베이스 설계 및 실천적 공공
예술 이론 탐구

AI기반 문화 아카이빙 설계 
및 시민참여형 로컬 큐레이팅 
프로그램 개발

전남광주 통합 문화 아카이빙 
및 공공인문학프로그램 시범 
운영

전남광주 통합형 장소 
만들기 및 실천적 공공
예술의 이론화

지역통합 문화콘텐츠 아카
이빙 오픈 및 주민 주도형 
문화 공공성 이론화

세부과제4
공공

지역 커먼즈 생태계 기초 
조사 및 연구 거버넌스 구축

AI기술 융합 기반 지역 커먼즈 
재편의 가능성 연구

디지털 커먼즈･폴리스 기반 
지역 공공역사 플랫폼 설계

포스트 휴먼 시대 커먼즈 
개념 확장 및 비교 연구

커먼즈 모더니티 이론 정립 
및 공공역사 플랫폼 오픈

[연차별 추진전략]
연도 핵심목표 추진 전략

1차년도 
(2026) 토대 구축

∙ 세부과제별 기초 현황 데이터 확보 및 광주･전남 특화 로컬리티 이론 모델 정립
  - 광역-기초 사무 분담 현황 전수조사 및 통합 도시 브랜드 기초 자산 발굴
  - 지역 유무형 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산업 전환기 취약계층 실태 조사
  - 역사･문화 자산의 디지털 아카이빙 구조 설계 및 대상 선정
  - 로컬리티･장소･공동체의 공공성 형성 메커니즘 이론 검토 및 기초 개념 정의

2차년도 
(2027) 모델 설계

∙ 행정통합 가이드라인 및 상생 로컬리티 모델의 실행 메커니즘 설계
  - 통합 자치권한 배분 모델 설계 및 통합 도시 BI(Brand Identity) 시안 개발
  - AI･에너지 신산업 연계 수익 공유 프로토콜 및 GeoAI 입지 분석 알고리즘 설계
  - AI 기반 로컬 큐레이팅 모델 설계 및 참여형 공공예술 프로젝트 기획
  - 디지털 폴리스(Digital Polis) 기반 주민 데이터 주권 확보 방안 및 플랫폼 아키텍처 설계

3차년도 
(2028) 현장 실증

∙ 설계된 모델의 지역 거점별 시범 적용 및 데이터 기반 검증
  - 갈등 조정 모델 시뮬레이션 및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지원 시스템(DSS) 프로토타입 운용
  - 지역 거점별 상생 비즈니스 시범 사업 및 GeoAI 기반 인프라 최적 배치 실증
  - 시민 참여형 로컬 큐레이팅 현장 적용 및 마을인문학 코디네이터 양성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커먼즈 플랫폼 시범 운영 및 인간-너머 커먼즈 기반 지역횡단 비교 연구

4차년도 
(2029) 체계화 및 고도화

∙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법‧제도 정비 제안 및 이론의 학술적 고도화
  - 초광역 통합정부 특례법 개정안 제안 및 도시 브랜드 관리 지침 수립
  - 정의로운 전환 지원 제도화(조례안) 및 GeoAI 공간 구조 최적화 모델 완성
  - 로컬 큐레이팅 방법론 체계화 및 장소 기반 참여적 공공예술 이론 정립
  - 데이터 주권 기반 디지털 커먼즈 모델 및 커먼즈-모더니티 이론 정립

5차년도
(2030) 자산화 및 확산

∙ 통합 아카이빙 완성 및 타 지자체 확산 가능한 ‘K-로컬리티’ 모델 확산
  - 로컬리티 정책 데이터 통합 아카이브 상용화 및 성과 확산 세미나
  - 수익 공유 상생 모델의 전국적 확산 전략 수립 및 정주 인프라 표준안 공표
  - 마을인문학 및 로컬 코디네이팅 성과 자산화 및 문화적 공공성 성과 보고
  - 인간-너머 커먼즈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및 로컬리티 상생 연구 총서 완간



Ⅴ. 기초 및 융･복합 연구 계획

[중점주제연구소2의 연차별 연구실적 목표]

발생년도
논문 게재 전문학술서 

발간(저･역서 등) 학술대회 개최 전문학술지 발행 기타 성과
(지식재산권, DB구축 등)KCI

(등재 후보 포함)
A&HCI, SCI급
(SCOPUS 포함) 국내 해외 국내 해외 국내 해외

2026   11  0 0 0  2 0  4 0
2027   21  2 0 0  2 1  4 0
2028   25  3 2 0  2 1  4 0 리빙랩 운영보고서(1건)
2029   26  4 2 0  2 1  4 0 지자체 정책/법령 제안(5건)

GeoAI 공간모델(1건)
2030   27  8 4 1  2 1  4 1

(영문저널)
복합자산 아카이브 및 정책
데이터 오픈 플랫폼(1건)

합계 110 17 8 1 10 4 20 1 총 8건
 ◦ KCI: ①전임교원 13명×2(단계별 1편)=26, ②외부공동연구원 1편, ③학술연구교수 11명×1.5

(연차별 1.5편)×5년=82.5, ①+②+③=109.5편, 반올림 총합 110편
 ◦ A&HCI, SCI: 학술연구교수 11명×1.5편=16.5편, 반올림 총합 17편
 ◦ 전문학술서: 국내/세부과제 4개×2(단계별 1권)=8권, 해외/학제간 융합연구 5년 1권
 ◦ 학술대회: 국내 2회×5(연차별 1회)=10회, 국제/융합연구(정책-제도, 문화-공공)1×4회(2년차부터 연차별 1회)=4회
 ◦ 전문학술지: ①국내학술지 2종 각 연 2회×5년=총 20회, ②5년차 신규 해외학술지 1종

중점주제연구소2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활성화 방안
대분류 세부 전략 주요 내용

연구 인력 
순환 시스템

초기 통합
(1∼2차년도)

∙ 학술연구교수는 배정된 세부과제의 공동연구원(Co-PI)으로 참여
∙ 전임교원 멘토링하에 리빙랩 현장 설계 및 데이터 수집을 주도

자율 연구 전환
(3차년도∼)

∙ 단계평가 이후 독립적 연구 아젠다 설정
∙ 석･박사 연구보조원 지도를 통해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실질적 책임 수행

퇴임 후 연계 ∙ 사업 종료 후에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경력 전환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 전임교원･정부출연기관･연구원 잔류 등 다양한 취업 경로 확보

재정적 
지속가능성

대학 자체 매칭펀드 ∙ 전남대학교 연구처 「중점연구소 지원 제도」를 통한 간접비 환원(20% 이상)
∙ 연구 공간･장비 현물 지원 확약

외부 수탁 연구 유치 ∙ 광주연구원･전남연구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과 공동수탁과제 수주
∙ 통합특별시 출범 후 지자체 정책 연구과제 수주 → 자체 재원 확충(4차년도∼)

후속 사업 연계 ∙ 학술진흥재단, 지역혁신기금, 균형발전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등 후속 정책사업 연계
∙ 5차년도 「전남광주형상생모델」의 전국 확산 추진

조직적 
지속가능성

통합 운영체계 보존 ∙ 연구원 산하 통합 운영을 통해, 사업 종료 후에도 연구인프라･네트워크･DB를 일원적 보존
(연구원-연구소-학과 간 유기적 연계 구조)

전임교원 참여 제도 ∙ 전남대학교 「연구소 참여교원 업적 인정 규정」에 중점 주제연구소 공동연구 실적 반영
연구데이터 아카이브 ∙ 전남대학교 오픈데이터 리포지터리에 등록 → 후속 연구 기반으로 활용

연구소
활성화

세미나 ∙ AI 기반 융복합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인문사회융합 로컬리티 세미나’
개방형 아카아빙 ∙ 개방형 로컬리티 복합 자산 아카이빙 및 공공역사 플랫폼 운영, 성과 및 연구 활성화

국제 포럼 ∙ 전남･광주형 통합 모델의 글로벌 브랜딩 및 지속가능한 연구-활동가 국제 네트워크 구축 


